
일본의 봄철 레이디즈 기획으로 

데님을 다시 주력 상품화 

 

K-어패럴·컨버터(converter)는 양판점(量販店)이나 체인 전문점에서 새해 

봄철에 판매할 상품기획으로 레이디즈·진즈(ladies’ jeans)·데님 소재를 다시 

주력상품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. 

소프트감(soft 感)을 가장 중요시한 소재로서는 스트레치(stretch)섬유를 혼

용(混用)한 브로큰·데님(broken denim) 소재를 적극 사용하여 상품화하기로 

하였다. 

실루엣(silhouette)부문에서는 타이트·플레어(tight flare)로 몸의 곡선미를 살

린다. 보통 브로큰·데님은 면 100% 소재가 기본인데 스트레치섬유를 혼용

하여 탄력성으로 몸에 꼭 끼게 하고 데님의 표면은 블라스트(blast)가공을 한

다. 

경위사에 스트레치혼방의 슬럽(slub)사를 사용한 크로스·해치(cross·hatch : 

같은 종류의 경위사가 서로 교차함)데님에 피그먼트(pigment : 안료)를 코팅한 

부츠·컷(boots-cut)도 상품화한다. 또한 이 데님에서 피그먼트·코팅을 제외

함으로써 클린(clean)한 표정의 데님으로도 가공한다. 

한편 지난 가을에 컬러·팬츠(colour pants)와 체크·팬츠가 소비자의 관심

을 크게 끌었음을 감안하여 스트레치의 컬러·데님과 체크 무늬의 팬츠도 

상품화할 것이다. 컬러·데님은 다색(茶色), 캐멀(camel), 올리브·그린(olive-

green) 등의 어스계(earth 系 : 흑색계) 컬러에 세탁가공을 한다. 

선염(先染)체크 무늬의 팬츠도 여러 가지 색으로 화려하게 체크무늬를 낸 

타턴(tartan)풍의 무늬를 다색이나 올리브·그린 색을 바탕으로 하여 상품화



한다. 

 


